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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으로 한 걸음, 일터로 한 걸음”...
근로복지공단, 사회복귀 돕는

‘산재노동자 가족 숲속 힐링데이’ 개최
- ‘제2회 산재노동자의 날’ 기념 ‘산재노동자 가족 숲속 힐링데이’ 행사 개최
- 2024년부터 산림치유 프로그램과 연계 운영... 심리회복·가족관계 개선 효과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제2회 산업재해노동자의 날’을 맞아 지난 
29일부터 30일까지 1박 2일간 강원 국립춘천숲체원에서 ‘산재노동자 가족 
숲속 힐링데이’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매년 4월 28일은 ‘산업재해노동자의 날’로 산업재해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산재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2024년 10월 법정기념일로 
지정돼 올해 두 번째를 맞았다.

  공단은 4월 28일부터 5월 4일까지를 추모주간으로 운영하며, 위령탑 참
배와 기념식을 비롯해 산재노동자를 위로하고 사회복귀를 응원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산업재해노동자의 날’의 
의미를 되새기고, 갑작스러운 사고로 신체적·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와 
그 곁을 지켜온 가족들에게 정서적 휴식과 사회복귀 의지를 북돋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재해가 개인의 부상에 그치지 않고 가족 전체의 삶에 영향을 미친
다는 점에 주목해 가족 구성원이 함께 참여해 서로를 이해하고 치유하는 
‘참여형 회복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행사는 국립춘천숲체원의 산림치유 프로그램과 연계해 진행됐으며,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가족과 함께 놀다(여가치유) ▲숲을 듣다(소리치유) ▲
숲을 만들다(감각치유) ▲숲을 걷다(경관치유) 등이 운영됐다. 여기에 야간 
별자리 관찰과 힐링 버스킹 공연 등 감성적인 이벤트가 더해져 참여 가족들
에게 소중한 추억과 치유의 시간을 제공했다.

  행사에 참여한 한 산재노동자는 “아이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체험활동이 
있어서 더욱 의미 있었다”라며 “바쁜 일상과 투병으로 지쳐있던 우리 가족
에게 큰 힘이 되었고 오래 기억에 남을 시간이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근로복지공단이 2024년부터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산림치유 프로그램과 
연계해 운영 중인 산재노동자 가족 프로그램에는 총 2,977명이 참여했으며, 
만족도는 94점을 기록하는 등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참여 전후 비교 결과 
회복탄력성은 8.0%, 가족관계성은 7.2% 향상되는 등 심리회복과 가족관계 
개선 효과도 확인됐다.

  공단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도 4월부터 10월까지 전국 산림치유원 
및 숲체원 등 7개소에서 다양한 형태의 산림치유 프로그램과 지역연계 프로
그램까지 확대 운영해 더 많은 산재노동자와 가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은 “산재노동자에게 가장 큰 치유의 힘은 가족”
이라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 간의 결속력이 더욱 단단해지고, 산재
노동자가 다시 우리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복귀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
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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